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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들, 막강 ‘금소법’ 시행 앞두고 공동 대응 분주 국민일보

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머리를 맞대....공동 TF를 꾸려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취지....법령 검토를 위한 법률대리인 자문 등도 준비 중....

금소법 가운데 일부는 자칫 업계의 ‘독소 조항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.... 해지요구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....

전세대출 사상 첫 100조 돌파…시중은행 대출 조이기 본격화 데일리안

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...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....

이에 은행들은 본격적인 대출 조기에서 나서...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... 

연체율 낮지만 `깜깜이 부실`에 은행 불안 매일경제

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은행들이 '깜깜이 부실'에 시달려... 부실 규모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... 

"연체율 자체는 낮지만 대출 자산이 정말 건전한 것인지 알 수 없고, 불안한 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쌓고 있다"

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논란, "빅테크도 1/10로 줄이자고?" 머니투데이

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이슈가 논란....핀테크(금융기술) 업계는 비싸다며 10분의 1로 줄이자는 주장... 은행권은 3분의 1로 우선 낮춘 후 단계적 조정 주장... 

빅테크들에게도 중소 핀테크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....

보험료 낼 돈도 없다 눈물의 보험 해약 급증 아시아경제

코로나19 여파로 가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보험 중도 해지하는 이들이 급증....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전년대비 6094억원 증가

해지환급금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약관대출 역시 증가 추세... 주요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 신규액은 전분기 대비 29.8%나 급증....

삼성 금융사도 ‘탈석탄’ 선언… 화력발전 투자·보험인수 중단 파이낸셜뉴스

삼성 금융 계열사가 기후변화 위기의 선제 대응 위해 '탈석탄 금융'을 선언... 석탄 채굴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ESG 투자 가이드라인이 수립한다는 방침....

"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'탈석탄' 정책 강화를 결정했다"

토스증권 올해 나온다…12년 만에 새 증권사 탄생 한국경제

국내 증권시장에 12년 만에 새로운 증권사가 만들어져...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'토스증권 본인가안'을 심의∙의결

토스증권은 '투자중개업'으로 인가를 신청한 상태... 주식, 펀드 등의 중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... 

'라임 중징계'에 문제없다는 윤석헌…"법률 검토 다 했다" 데일리안

윤석헌 금감원장은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에게 '중징계'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"제재심 위원들이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했다"고 밝혀....

금융권에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.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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